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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제3차 회의 결과
 - 3분기 공적채권 발행은 67조원 수준 정상적으로 진행(2분기대비 3조원 감소)

  재정경제부는 7월 24일(금) 15시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주재 : 황순관 국고실장). 회의에서는 금융위·금감원 등 채권시장 

관계기관과 주요 정부보증채·공사채 발행기관들이 참석*하여 2분기 발행 

실적을 점검하고 3분기 시장여건, 발행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기관) 재경부, 금융위, 금감원, 산은, 수은, 기은, 한전, 주금공, LH, 장학재단 등

  정부 및 발행기관은 지난 2차 회의(4.22일)에서 2분기 발행량을 정상화

하기로 하였다. 다만, 실적 점검 결과 5~6월 발행여건이 예상대비 악화되며  

발행량은 다소 감소하였다. 상반기 국고채는 연초 가이드라인(55~60%)의 하단 

수준인 124.1조원(55.5%) 발행되었다. 국고채 제외 공적채권의 경우 2분기에 

연초 계획대비 6조원 증가한 70조원이 발행되었으며, 상반기 전체로는 연초 

계획대비 1조원 감소(연초 계획대비 1분기 △7조원, 2분기 +6조원)하였다.

  국고채를 제외한 주요 공적채권의 3분기 발행은 정책수요 증가 등으로 

당초 계획대비 4조원 증가한 67조원(7개 기관 기준)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2분기 발행실적대비로는 3조원 감소할 예정이다. 참석기관들은 최근 금리가 

높은 수준이나, 7월 들어 채권수요가 다소 회복되는 등 발행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및 발행기관은 3분기에는 예정된 국고채 및 주요 공적채권 발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기관들은 채권시장 수급 등을 고려하여 발행

일정과 만기를 분산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외화채 발행, 직접차입 등을 통해 

채권발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급격한 발행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발행량, 발행시기 등을 조정

해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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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국고실장은 “하반기에도 채권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산재

한만큼 시장 안정을 위한 기관간 공조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회의를 통해 발행량 및 발행 시기를 협의·조정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발행기관은 3분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공동대응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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